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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학산마당극놀래 – 풍물단 한결

<新 도깨비들의 난장> 
- 대본 : 김정민

▣ 출연자 : 김정순, 심이선, 강영준, 김미숙, 김영자, 김정화, 김종분, 김혜옥, 박종

현, 오공주, 최복숙

장면1. 도깨비들의 걱정/풍물패들의 등장

(무대중앙으로 도깨비1, 2가 등장한다. 등장과 함께 대사)

- 사물악기 도깨비1: 여~ 오랜만이네. 이게 얼마만에 보는거야?

- 사물악기 도깨비2: 그러게 말여~ 한 7~8년만에 보는건가? 반갑네 반가워~

- 사물악기 도깨비1: 그나저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것은!

- 사물악기 도깨비2: 것은?!

- 사물악기 도깨비1: 아직도 두 풍물패가 단합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~!!

- 사물악기 도깨비2: 아하.. 이러다 우리 집에 못 돌아가는거 아니야?...

- 사물악기 도깨비1: 안돼!! 오늘이야말로 꼭,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되!!

- 사물악기 도깨비2: 암~만! 오늘 그 풍물패들이 한바탕 노는 날인데 

우리가 잘~ 지켜보자고!

- 사물악기 도깨비1,2:(서로 마주하여 손을 맞잡고) 응, 하나, 둘, 셋, 얼씨구! 

사물악기 도깨비1,2 퇴장과 동시에 풍물패의 악기소리가 들린다.

멀리서 들리는 풍물 소리에 맞춰 윗마을 풍물패가 들어온다.

무대를 한 바퀴 돌며 관객들에게 인사한다. 

상쇠의 신호에 맞춰 연주 종료.

 

- 윗마을 대표: 여러분 안녕하세요~ 잘들 지내셨나요?

             오늘 우리가 여기 ‘학산마당극놀래’ 행사가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~

- 윗마을 대표: (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손짓과 함께) 그럼 신명 나게 놀아 볼까

요?

            (관객들의 환호를 듣고) 그럼 놀아봅시다~



- 2 -

윗마을 풍물패의 길놀이 연주를 하는데 

우리와는 다른 박자의 풍물 소리가 들려 

웅성이며 상황 파악 중인 윗마을 풍물패

- 윗마을 대표: (꽹과리를 딱딱딱 치며) 잠깐, 잠깐! 이게 무슨 소리야?!

- 아랫마을 대표: (저 멀리 등장해서 외친다) 뭐긴 뭐야! 우리지!

아랫마을 풍물패들이 빠른속도의 휘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무대로 등장한다. 

이후 양 옆으로 각 마을풍물패 위치

- 아랫마을 대표: 아니~ 이 잔치날 너희만 있냐? 우리도 있다!

- 윗마을 대표: 우리가 너희보다는 더 잘하니깐 먼저 나왔지 불만있냐?!

- 아랫마을 대표: 이 아줌마가 오늘 뭐 한 판 하자는 거야 뭐야?!

서로 아웅다웅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인다. 

이때 사물악기 도깨비들이 등장한다.

장면2. 도깨비의 등장과 요술

- 사물악기 도깨비1, 2: 잠깐!!!

놀란 윗마을, 아랫마을 풍물패들이 뒷 걸음 치며 물러나 도깨비들을 바라본다.

- 사물악기 도깨비1: 아니,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러고 있으면 어쩌란거야~!

- 사물악기 도깨비2: 한 동네에서 이리 단합이 안되서야.. 쯧쯧

- 윗마을 대표: 그쪽은 누군지 모르겠지만, 

오늘은 우리 윗마을 풍물패의 자리니깐 썩 꺼지쇼!

- 아랫마을 대표: 아니, 이게 왜 너희들의 자리냐고! 

또 다시 두 마을 대표들이 아웅다웅 언쟁을 벌이자 

사물악기 도깨비들이 상쇠들을 조종한다.

- 사물악기 도깨비1: (윗마을 대표에게 최면을 걸듯 손짓하며) 인사굿!

윗마을 대표가 자연스레 인사굿 가락을 친다.

윗마을 풍물패들도 일제히 함께 연주하며 아랫말 풍물패에게 고개숙여 인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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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사물악기 도깨비1의 몸짓에 맞춰 종료

- 사물악기 도깨비2: (아랫마을 상쇠에게 최면을 걸듯 손짓하며) 우리도 인사굿!

아랫마을 대표가 인사굿 가락을 연주하자. 

아랫마을 풍물패들도 함께 연주하며. 맞절을 한다. 

이후 사물악기 도깨비2의 몸짓에 맞춰 종료. 

- 윗마을 대표: (당황스러워하며) 이게.. 뭐지??..

- 아랫마을 대표: 그러게...??

사물악기 도깨비1: 우리가 풍물패속에 들어가서 합주를 이끌어내자고!

도깨비들이 재빠르게 각 풍물패속에 들어가 전체 풍물판을 이끌어 낸다.

장면3. 풍물 합굿

도깨비들과 함께하는 풍물판으로 모두가 함께 합주한다. 

열두발상모를 끝으로 합주의 마무리 후

- 윗마을 대표: (새침하게) 이렇게 땀 흘리며 같이 풍물 쳐보니깐, 할 만 하네?

- 아랫마을 대표: (애원하듯)이제는 우리 제발 싸우지 말고 함께하자~!!

다함께 인사굿을 치며 마무리


